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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문화는 자기수정의 자세에서 도출

남민우/다산네트웍스 대표

최근 벤처기업의 기업문화 정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

를 듣고 있다. 벤처기업을 경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란 기존 기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벤

처기업의 문화는 어떤 것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때는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나를 포함한 우리 직원

들이 과연 벤처인인지 궁금할 때가 있을 정도이다.

경 을 하면서 더 실감 있게 느끼는 것은 벤처의 차별성을

논하기에 앞서 기업 조직의 기본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가 많다. 아마 이런 정체화되지

못하고 혼재된 개념 속에서 벤처가 논의되고, 벤처의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는 것 자체가 벤처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정착에 성공한 중견 또는 대기업의 전 단계가 벤처기업

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가정 하에서 벤처기업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면, 벤처기업은

선단을 거느린 항공모함보다는 한 척의 모터보트를 연상케 한다. 벤처인은 선장을 포함

해 그 배에 탄 사람들로 볼 수 있고, 벤처문화는 바로 그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하나

의 가치 또는 행동양식일 것이다.

항공모함은 방향을 한번 정하면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사결정 시간도 걸릴 것이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

진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또 그래야만 순항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모터보트는 매 순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래도 항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신중한 의사결정보다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필요하다. 방향이 조금 틀려

도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고 시간을 끌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비틀거리더

라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벤처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벤

처기업을 둘러싼 경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지금, 기득권에 기반한 체면과 권위

보다는 솔직함과 자기수정의 자세에서 올바른 벤처문화가 도출될 듯싶다.

좀더 솔직하고 자신있게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다보면 다양한

방식의 성공한 벤처문화가 하나 둘씩 자리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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